
생활화학제품 안전사고,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중 ‘어린이보호

포장’* 대상 품목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제한되어 있어 관

련 품목 확대와 안전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

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

고는 총 200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만 5세 미만 어린이 안

전사고가 179건(8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다

발 품목은 세정제가 69건(3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향제(31건, 15.5%), 습기제거제(29건, 14.5%), 합성세제

(19건, 9.5%) 등의 순이다. 사고유형은 음용 155건(77.5%), 

안구접촉(39건, 19.5%), 피부접촉(4건, 2.0%) 등이었다. 

위해부위 및 증상은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153건, 

76.5%), 안구손상(38건, 19.0%), 피부손상(7건, 3.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화학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적 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미비한 법적 제도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더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할 일이다.

글_양지숙 대리<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아는 만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  어린이보호포장 : 성인이 개봉하기에 어렵지는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

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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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구매하고 사용할 때 
기억해야 할 Check Point 3! 

생활화학제품 구매시 제품을 엄선해서 고르는 것뿐 아니라 화학제

품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 

글씨도 작고 내용도 어려웠던 제품성분표시 확인 방법을 알아보자.  

하나, 자가검사번호를 찾으세요! 

자가검사번호가 있다면 강화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둘, 독성문구를 확인하세요! 

제품 겉면에 적혀 있는 성분 명칭, 기능, 함유량, ‘독성있음’ 문구

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 표준사용량과 사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사용하거나 보관 시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야 합니다. 사용량과 노출량에 따라 위해성

이 다르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용량을 지키

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환경부 

어린이도 쉽게 열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들  

전국에 만 3~4세 어린이를 양육중인 부모 500명 중 296

명(59.2%)은 자녀가 스스로 생활화학제품 용기를 개봉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봉한 생활화학제

품은 세제류(32.4%), 접착제류(23.5%), 방향제류(16.6%), 

염료·염색류(7.0%) 등이었고 내용물 형태(제형)는 젤·

에멀션형(28.6%)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액상형

(27.2%)과 가루형(17.9%)이 뒤를 따랐다. 자녀가 스스로 

생활화학제품을 개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 296

명 중 202명(49.5%)은 단순 개봉으로 끝난 반면, 149명

(36.4%)은 실제로 자녀가 내용물을 쏟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됐고, 58명(14.2%)의 자녀는 피부접촉 또는 음용 등

으로 가정 내 응급조치나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중복응답). 응급조치나 병원치료를 유발한 생활화학제

품은 방향제류(19건, 32.8%), 세제류(13건, 22.4%), 접착

제류(6건, 10.3%) 등이었다. 사고유형은 피부접촉이 37건

(63.8%)으로 가장 많았고 흡입·음용(19건, 32.8%), 안구

접촉(2건, 3.4%)의 순이었다. 

안전 사각지대 관리로 사고예방을   

우리나라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18-12호)’에 따라 세정제, 코

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5개 품목에 대해 특정 화학

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액상 제품에만 어린이보호

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루·에멀션·젤형 생활화학제

품·캡슐형 합성세제는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에서 제외되

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외 다른 법

률로 관리되고 있는 조리기구·식기 세척제, 자동차 연료

첨가제, 착화제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 등에 어

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확대를 요청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가정 내 생활화학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고 어린이보호포장 제품은 사용 

후 반드시 다시 밀폐할 것 등을 당부했다. 

생활화학제품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유형(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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